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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제도  

· 수출할 때의 증치세 환부율 저감(低減) : 증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며, 국

내 판매 제품에는 17%를 과세(課稅)하고 있다. 당초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

하여 제품을 수출할 때 전액을 되돌려 받고 있었는데, 부정 환부(不正 還付)

가 자주 생기기도 하고, 무역 마찰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환부율

이 줄어들었다. 2007년 7월 1일에는 의류의 환부율이 13%에서 11%로 인하되

었다. 

중국 방직품 진출구 상회(中國 紡織品 進出口 商會 : CCCT)는 증치세의 환

부율이 1포인트(point) 인하되면 당해 업계의 이익은 4.6% 줄어든다고 시산

(試算)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기업이나 이익률이 낮은 기업에게 주는 

영향은 크며, 도산의 위기에 빠지는 기업도 나올 것이라는 견해는를 보이고 

있다. 

· 가공 무역 제한(加工 貿易 制限) : 상무부(商務部) 세관 총서(稅關 總署)는 

2007년 7월 23일에, 저부가 가치 제품(低附加 價値 製品)의 수출을 억제하여 

무역 마찰을 완화할 목적으로 가공 무역 제도를 개정하면서 제한류 목록(制

限類 目錄)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발표하였다. 

섬유 분야에서는 의류를 뺀, 거의 대부분의 섬유 제품이 제한 품목의 대상

이 되어, 제한 품목을 제조하는 가공 무역 기업은 원료 수입시에 관세, 증치

세 상당액(增値稅 相當額)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자금에 



여유가 없는 기업에게는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도 보고 있는데, 의

류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아직 한정적이다. 그러나 결국은 의류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동북(東北)·중서부(中西部) 지역은 예외 조치로 종전과 같이 보증금 

납부는 필요하지 않다. 동북부를 진흥하고 중서부를 개발할 목적으로 한 것

이며, 부가 가치가 낮은 가공 무역을 연해부에서 동북·중서부 지역으로 옮기

는 것이 목표이다. 

5. 환경 문제(環境 問題) 

중국에서 ‘대기(大氣), 수질(水質), 토양(土壤)’의 소위 3대 오염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기에 노출시켜, 주변 여러 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물 부족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음료수 확보 문제로

까지 커지고 있다. 섬유 산업은 연간 물소비량이 100억 톤이 넘으며, 중국 

제 2위의 물 소비 산업으로서 절수가 과제로 되어 있다. 

염색 산업의 오수 배출 문제도 심각하다. 이 산업의 오수 배출은 년간 16

억 톤으로 섬유 업계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폐수 회수 이용

률은 불과 5~8% 정도로 낮고, 배수 처리 대책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국가 환경 보호국(國家 環境 保護國)은 호소(湖沼)의 오염 물질 배출

을 조사하여 기준 미달 공장을 폐쇄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조사차 방문한 염색 공장은, 지방 정부에 의한 배수량의 50% 삭감 지

령에 대하여 두 개 공장 중 한 개 공장을 폐쇄하여 대응하고 있었으며, 폐수 

규제의 운용은 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 대체를 위한 자금



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염색 기업의 도태가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염료 생산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은 세계 염료의 반(半)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염료 가격이 올라, 

일부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도 염려되고 있다. 

. Ⅱ 생산 거점, 내륙부(內陸部)로 시프트(shift) 중 

1. 일본계 기업들은 중국 내륙부로 시프트를 머뭇거려 

연해부에서 사람이 부족하거나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등으로 코스트가 급

히 올라, 봉제 메이커에게 새로운 사업 거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전할 후보지(候補地)는 연해부와 비교하여 발전이 늦어

진 내륙부와 해외의 소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이라고 하는 아세

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여러 나라, 특히 그중에서도 

개발 도상국(開發 途上國)들이 되겠다. 

내륙부로 옮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치 않아, 일본계 기업들은 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 

· 고속 도로 등 교통망이 충실하여 내륙부와 연해부의 수송은 종전보다도 

빨라졌는데, 일본의 QR(quick response) 체제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좀 시일이 

걸리겠다. 

· 임금 수준은 연해부보다는 싸지만 생산 효율이 나쁘거나 운임 등 부대 

코스트(附帶 cost)를 고려하면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다. 

· 젊은 층이 연해 지역에 돈 벌려고 와 있어 노동력은 기대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 노무자의 직업 의식, 숙달도의 차이로 생산 효율, 품질 레벨(level)이 연해

부와는 큰 차이가 있다. 

· 소재나 부자재의 조달이 쉽지 않다. 

· 현지 기업도 섬유 산업에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합판 상대를 찾

기 어렵게 되어 있다. 

2. 아세안을 활용하는 것은 한정적 

아세안도,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단납기에 맞추려면 거리적으로 너무 멀

어, 수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현지에서의 소재 조달에도 한계가 있는데, 

중국은 섬유 소재 단계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설비 규모면에서도 한계

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중국 생산을 크게 바꿔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QR에 대응해야 하는 봉제품의 특수 사정은 일본의 섬유 산업이 아세안 

활용을 타 산업과 비교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면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연해부 거점을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수요기가 

임박한 주문 제품을 급히 제조하는 데에 활용하고 내륙부의 새로운 생산 거

점은 염가 제품이나 계획 생산 제품을 제조하는 등과 같이 중국 국내의 두 

거점을 아이템에 따라 나누어 가면서 활용한다면 코스트 다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륙부의 새로운 생산 거점도 점차 

기술이나 실무에 익숙해지고 교통 등 운송, 통신 연락과 소재·부자재 문제도 

점차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